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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보존서
고 설립·운영환경인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의 부족률,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
건과 후보지 평가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을 위한 지향성과 기본원칙,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고정서가시스템, 밀집배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 수장공간 
규모 및 연면적 산출, 이관할 자료의 기준 및 소유권 귀속모형, 바람직한 관리운영 주체와 조직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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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odel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academic libraries by reg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author analyzed the status of 
academic libraries by provinces and types, the collection space shortage of  academic libraries, loca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uthor proposed 
the basic principles, key functions and practices to accomplish, architectural scales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ies, transfer criteria and ownership model of library collection, desir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uni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Keywords: Academic library, Collaborative repository, Collaborative repository library,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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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든 대학의 도서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한 교육기본시설에

해당되므로대학을설립․운영하려면교육및연구활동에적합한도서관을갖추어야한다. 이경우

에 ‘적합한도서관’의문맥상함의는다양한지식정보와편리한시설공간을구비하고적시에제공함

으로써 대학캠퍼스의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학습․연구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정체성과 위상을 정당화하는 요체는 다양한 고품질 교육학술정보이기 때문에 대

다수대학도서관은실물자료중심의장서개발및보존관리에주력하여왔다. 그러나대학도서관

장서는통상 15년마다배증하기때문에연평균증가율인약 6%내외를제적·폐기하지않으면수

장공간부족에직면할수밖에없다. 20세기중반부터선진국의대규모대학도서관이자체적으로

수장공간을확충하다가현재는지역별및관종별협동보존내지공동보존전략을구사하고있다

는사실이방증한다. 반면에국내는 1980년대중반부터폐가제서고를개가제자료실로전환함에

따라수장공간확충이불가피하였고, 이어 1994년부터시행된대학종합평가인정제등으로인하여

장서급증에 따른 서고공간 부족현상에직면하자 신축과 증개축, 제적·폐기, 매체변환, 이동형 밀

집서고 설치 등으로 공간문제를 해소하여 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보존전략 사례가 시사하듯이 개별관 중심의 수장공간 확충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선택과집중’을 강조하는공동보존서고구축방안을강구해야한다. 그럼에도국내의

경우, 국가차원 또는 지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윤정옥, 심경, 곽동철 2007, 25-5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마저외국사례

를분석하거나기본방향을제시하는원론적수준에머물고있어현실적적용가치가낮다. 환언하

면 논리적 근거와 현주소 분석을 전제로 현실적 적합성과 적용성을 담보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본연구는대학도서관공동보존서고건립·운영의중요성과타당성을논증한예비연구(윤

희윤 2014, 29-50)를 바탕으로시도별·설립주체별현황, 권역별·연도별수장공간분석, 공동보존

서고입지조건및후보지를분석하고권역별공동보존서고설립·운영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부

언하면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주요 기능과 업무, 수장방식별 건축규모, 이관

자료기준과 소유권 귀속, 운영관리 주체 및 조직체계 모형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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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환경 분석

1. 도서관의 시도별 및 설립주체별 현황

대학도서관공동보존서고의기본적성격은여러도서관이보존관리에참여하는학술연구정보

보존도서관이다. 따라서참여관의범주를합리적으로결정해야설립시기및우선순위에대한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위한참여관범주는시도별(세종자치시를제외한 16개시도), 학제별(4년제대학, 전문대

학), 설립주체별(국공립대, 사립대)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별의 경우, <표 1>에 집계한

것처럼총 430개관의시도당평균이 27개관이지만지역별편차가극심하고, 학제별로도 4년제대

학이 전문대학의 2배에 근접하는 64.6%(279개관)로 훨씬많으며, 설립주체별또한 사립이 전체

의 84.7%(364개관)로 절대적으로 많아 각각의 편차가 매우 크다.

시도 도서관수(개) 학제별 및 설립주체별 분포

서울 85 학제별
대학도서관수(개)

각종학교
9개(2.1%)

전문대학
142개(33.0%)

대학
279개(64.9%)

부산 24
대구 16
인천 11
광주 16
대전 18
울산 4
경기 81
강원 23

설립주체별
대학도서관수(개)

국공립대
66개(15.3%)

사립대
364개(84.7%)

충북 18
충남 30
전북 21
전남 19
경북 38
경남 22
제주 4

계(평균) 430(27)

<표 1> 대학도서관의 시도별, 학제별, 설립주체별 개수

그러므로 16개시도를 1차기준으로삼아복수의공동보존서고설립방안을생각할수있다. 다

만, 서울과경기에는시도별평균(27개)보다 3배나많은도서관이있는반면에울산, 제주, 인천,

대구, 광주, 대전등에는시도별평균보다훨씬적다. 이를감안하면시도를기준으로 16개공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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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도서관수

(개)

면적(㎡) 장서(천권)
비 고

연면적
적정 수장공

간
소장책수 한계수장책수

수도권 177 1,158,100 405,355 56,493 54,048 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 50 354,560 124,098 16,376 16,582 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 54 300,266 105,093 16,026 14,272 대구, 경북

호남권 60 317,684 111,189 15,482 15,099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청권 68 479,684 163,093 21,306 22,148 대전, 충북, 충남

강원권 23 189,409 66,293 5,242 9,003 강원

계 430 2,799,709 975,212 130,925 131,152 -

<표 3> 대학도서관의 권역별 연면적 및 소장책수

존서고를설립하기보다시도의지리적인접성, 캠퍼스의지역별분포, 지식정보중심의생활문화

권, 광역경제권 등을 적용하여 <표 2>처럼 총 6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대별하여 각각 설립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권역 시도 도서관수(개) 소계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모형

수도권
서울 85

177인천 11
경기 81

동남권
부산 24

50울산 4
경남 22

대경권
대구 16

54
경북 38

호남권

광주 16

60
전북 21
전남 19
제주 4

충청권
대전 18

66충북 18
충남 30

강원권 강원 23 23

계 430 430

<표 2>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권역별 설립모형

2. 도서관의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 분석

전국 시도를 광역단위로 묶어 권역별 공동보존서고를 추진하더라도 일시에 모두 설립하기는

어렵기때문에시기와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 2011년말통계데이터를기

준으로 권역별 대학도서관의 개수, 연면적과 적정 수장공간, 소장책수와 한계수장책수를 집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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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근거하여각각의연차증가율을반영한향후 10년간(2012∼2021)의연도별장서증가추

계와 적정 수장공간 대비 실제 수장공간의 부족여부를 재산출해야 한다.

이에 최근 5년간 권역별대학도서관의연평균장서증가율에근거하여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설정한 10년간연도별장서증가추계및수장공간부족률을산출하면 <표 4∼5>와같다. 이를중

심으로 수장공간 부족률의 적용기준을 50%로 설정하여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
소장책수
(천권)

연차증가
율

(%)

소장책수 예측치(천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도권 56,493 5.41 59,549 62,771 66,168 69,748 73,521 77,498 81,691 86,110 90,769 95,680

동남권 16,376 7.56 19,614 18,946 20,378 21,919 23,576 25,358 27,275 29,337 31,555 33,941

대경권 16,026 5.04 16,833 17,681 18,572 19,508 20,491 21,524 22,609 23,748 24,945 26,202

호남권 15,482 4.59 16,193 16,936 17,713 18,526 19,376 20,265 21,195 22,168 23,186 24,250

충청권 21,306 4.21 22,203 23,138 24,112 25,127 26,185 27,287 28,436 29,633 30,881 32,181

강원권 5,242 5.38 5,524 5,821 6,134 6,460 6,808 7,174 7,760 8,177 8,617 9,081

계 130,925 5.37 139,916 145,293 153,077 161,288 169,957 179,106 188,966 199,173 209,953 221,335

<표 4> 대학도서관의 권역별 및 연도별 소장책수 추계(2012∼2021)

권역
한계수장책수

(천권)
소장책수 예측치 대비 수장공간 부족률 예측(%)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도권 54,048 -8.2 -14.0 -20.2 -26.7 -33.6 -40.8 -48.4 -56.4 -64.9 -73.8

동남권 16,582 -4.5 -18.4 -20.7 -30.1 -39.9 -50.5 -61.9 -74.1 -87.2 -101.4

대경권 14,272 -17.9 -23.9 -30.1 -36.7 -43.6 -50.8 -58.4 -66.4 -74.8 -83.6

호남권 15,099 -7.2 -12.2 -17.3 -17.3 -28.3 -34.2 -40.4 -46.8 -53.6 -60.6

충청권 22,148 -0.2 -4.5 -8.9 -13.5 -18.2 -23.2 -28.3 -33.8 -39.4 -45.3

강원권 9,003 +38.6 +35.3 +31.9 +28.2 +24.4 +20.3 +13.8 +10.2 +4.3 -0.7

계 131,152 0.6 -37.7 -65.3 -96.1 -139.2 -179.2 -223.6 -267.3 -315.6 -365.4

<표 5> 대학도서관의 권역별 및 연도별 수장공간 부족률 분석(2012∼2021)

첫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수장공간대비한계수장책수는약 54,048천권이다. 이를기준

으로향후 10년간장서증가에따른수장공간부족률을추계하면 <그림 1>과같이 2012년부터수

장공간이부족하며 2019년에는한계수장공간보다 50%이상, 2021년에는약 74%가부족할것으

로예상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개별관이매년 도서관자료의교환․이관․폐기및제적의

기준과범위 의상한선인 7%를폐기하더라도연차증가량을감안하면수장공간부족문제를해결

하기어렵다. 따라서통상도서관신축을계획·완공하는데소요되는최소기간인 4년을적용하여

역산하면 2016년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의수장공간대비한계수장책수는약 16,582천권이므로향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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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수장공간부족률을추계한 <그림 1>에서 2012년부터수장공간이부족하며 2018년에는한계

수장공간보다 50%이상, 2021년에는약 2배(101.4%)가 부족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해결하려

면법적폐기기준을최대한적용하더라도공간부족을해결하기어렵고공동보존서고신축의소요

기간(4년)을 감안하면 2014년에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2
-4.5

-17.9

-7.2

-0.2

38.6

-14
-18.4

-23.9

-12.2
-4.5

35.3

-20.2 -20.7

-30.1

-17.3

-8.9

31.9

-26.7 -30.1
-36.7

-17.3
-13.5

28.2

-33.6
-39.9

-43.6

-28.3

-18.2

24.4

-40.8
-34.2

-23.2

20.3

-48.4

-61.9
-58.4

-40.4

-28.3

13.8

-74.1
-66.4

-46.8

-33.8

10.2

-64.9

-87.2

-74.8

-39.4

4.3

-73.8

-83.6

-60.6

-0.7

-50.8-50.5
-56.4

-53.6

-101.4

-45.3

-110

-90

-70

-50

-30

-10

10

30

50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그림 1> 권역별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수장공간 부족률 추계

셋째, 대경권(대구, 경북)의경우, 수장공간대비한계수장책수는약 14,272천권이다. 이를기준

으로향후 10년간수장공간부족률을추계한 <그림 1>을보면수장공간이매우부족한상태이며,

2018년에는한계수장공간보다 50% 이상, 2021년에는 83.6%가부족하게된다. 따라서신축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2014년(또는 2015년)에 착수해야 한다.

넷째,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대학도서관의경우, 수장공간대비한계수장책수는약 15,099천

권이므로향후 10년간의수장공간부족률을추계한 <그림 1>에서 2012년부터수장공간이부족하

며 2020년에한계수장공간보다 50% 이상모자란다. 따라서신축소요연수를감안하면 2017년에

설립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다섯째,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의 수장공간대비한계수장책수는약 22,148천권이다. 이를기

준으로 향후 10년간 수장공간 부족률을 추계한 <그림 1>에서 이미 수장공간이 부족한 상태이지

만, 6대권역가운데연차증가율이가장낮기때문에 2021년후에한계수장공간보다 50%이상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2018년에 접어들면 설립계획을 수립·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강원권대학도서관의수장공간대비한계수장책수는약 9,003천권이다. 이를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장서증가에 따른 수장공간 부족률을 추계하면 2021년부터 수장공간이 부족하게 되

므로 2021년 후에 공동보존서고 신축계획을 검토하면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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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안한권역별공동보존서고건립계획의 착수연도에따른우선순위를요약하면 <표

6>처럼 2014년에는동남권, 2014년또는 2015년에는대경권, 2016년에는수도권, 2017년에는호남

권, 2018년에는충청권, 그리고 2020년후에는강원권에공동보존서고를설립하는것이바람직하

다. 이를위하여권역별대학도서관계는공동보존서고설립·운영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적

정부지를확보하는한편, 건축비는정부가전액부담하고운영비는정부및대학도서관계가분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연도 권 역 해당지역(대상 도서관수) 비 고

2014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50)

착수연도의 우선순위는 권역별 계
획연도의 수장공간 부족률
(50%)을 기준으로 역산함

2015 대경권 대구, 경북 (54)

2016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77)

2017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60)

2018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68)

2021년 이후 강원권 강원 (23)

* 우선순위 모형은 2011년말을 기준으로 권역별 대학도서관 통계데이터, 과거 5년간 연차증가률 평균을 적용한 향후 
10년간(2012∼2021) 연도별 정서증가 추계 및 수장공간 부족률 예측치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기본 통계데
이터의 분석연도를 달리할 경우에 설립계획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표 6>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의 권역별 우선순위 모형

3. 공동보존서고의 입지조건 및 후보지

권역별공동보존서고의설립계획을수립할때가장중시해야할포인트는입지선정이다. 다만,

입지조건은 설립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공동보존서고 운영사례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설립방식은 대학 내에 신축하는

방안, 기타 적정 부지를 물색·신축하는 방안, 공공 내지 민간건물의 임대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권역내에신축하는방안은부지매입비부담을고려해야할뿐만아니라관리운영주체가불분명

하면파행이우려되고, 임대방식은이관자료에대한당대및후대의접근성을보장하기위한완벽

한보존력이요구된다는측면에서회의적이다. 따라서최적입지는캠퍼스내에신축하는것이며,

이를 전제로 입지선정의 자연지리와 교통여건, 공동보존서고의 기능적 측면, 대학당국의 유치의

지 및 계획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공동보존서고의입지를선정할때고려해야할자연지리및교통여건적조건을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자연지리적 조건은 대학캠퍼스 내 예상부지의 지형지세와 개발가능성을 중요한 체크 포인

트로 삼아야 한다. 부지의 보편적 요건은 표고 150m 이하, 경사 17° 이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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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통여건적측면에서는권역내에산재하는대학도서관의지리적분포와거리, 학술연구자

의 접근·이용을 위한교통수단(지하철, 택시, 시내버스 승용차)과 편의성,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의인접성, 다른권역에거주하는학술연구자의접근성등을주요변수로간주하여 1시간내외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과 연계한 입지조건의 상대적 비중을 제시하

면 <표 7>과 같다.

입지조건
  기 능

부지확보의 
용이성

교통지리적 
접근성

각종 재난의 
대비성

수장공간의 
확장성

▪ 중핵·배
타적 기능

∙이관자료의 집중적 보존관리
∙참여관 중개기능
∙파오손자료의 수선·복원, 대체본 제작

● ● ● ◐ 

▪ 보완·추 
가적 기능

∙서지정보 검색서비스
∙내방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

○ ● ◐ ◐ 

▪ 부차·선
택적 기능

∙정책개발과 각종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교육연구 및 조사활동
∙보존자문(컨설팅)과 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 ● ◐ ○

● 매우 중요  ◐ 비교적 중요  ○ 보통

<표 7>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기능별 입지조건과 상대적 비중

①중핵·배타적기능의측면에서는부지확보용이성, 교통지리적접근성, 각종재난의대비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며, 수장공간의 확장성도 고려해야 한다.

②보완·추가적기능의관점에서는교통지리적접근성이가장중요하고, 각종재난의대비성과

수장공간 확장성은 비교적 중요한 반면에 부지확보의 용이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③부차·선택적기능의측면에서는교통지리적접근성이가장중요하고그다음이각종재난의

대비성인 반면에 부지확보 용이성과 수장공간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여러대학이유치의사를표명할수있으므로각대학이제출하는가칭 ‘○○대학도

서관 공동보존서고설립 계획서’에서의유치의지, 캠퍼스 내위치의 적절성, 관리운영을위한 지

원사항등을후보지선정에반영할필요가있다. 이러한입지조건에부합하는최적후보지를결정

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복수 후보지를 선정․실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최적 후보지 평가모형을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 44 -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모형 연구  9

최적 후보지 평가기준 배점 소계

지리·교통적 조건

▪ 부지의 표고와 경사 10

30▪ 권역 내 대학의 위치적 중심성 10

▪ 교통수단의 편리성과 소요시간 10

기능수행적 조건

▪ 캠퍼스 내의 가시성과 접근성 5

30▪ 각종 재난의 대비성 10

▪ 수장공간의 미래 확장성 15

대학 유치계획서

▪ 대학당국의 유치의지 15

40▪ 유치계획서의 타당성과 구체성 15

▪ 공동보존서고 관리운영 지원방안 10

정부 정책적 비중 ▪ 주무부처(교육부)의 전략적 평가 10 10

계 100 100

<표 8>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최적 후보지 평가모형

Ⅲ.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모형

1. 지향성과 기본원칙

가. 설립·운영의 지향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면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유형은 국가도서관 중심의 완전집

중형, 동종(이종)간협력보존형, 조합출자형, 지역거점형으로대별할수있다. 그러나대학도서관

은국가도서관이주도하거나이종간협력보존을구상하지않는한시도별(16개 시도), 설립주체

별(국립대, 사립대), 학제별(4년제대학, 전문대학)로설립할수밖에없다. 어떤모형을적용하든

다음에 적시한 지향성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동보존서고는 시도나설립주체 또는학제를 기준으로권역별로 군집하되, 수장공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동보존서고의 위치 및 장소는 권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도서관의 지리적 인접성,

교통접근편의성, 캠퍼스내의부지제공가능성등을우선고려하되, 시도나권역에따라공공부

지, 민간창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보존서고는일단대학도서관을중심으로설립·운영하되, 권역별사정에따라전문도

서관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넷째, 공동보존서고의운영은참여관으로구성할컨소시엄이주도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시

도나 권역에 따라 서고가 위치하는 도서관, 제3섹터나 민간에 위탁·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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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

⑥ 
자료서비스의 

신속성

① 
건축규모의 

경제성

② 
보존자료의 

망라성

④ 
보존관리의 

안전성

⑤ 
접근·이용의 

편의성

③ 
운영관리의 

효율성

<그림 2>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의 

기본원칙

다섯째,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은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우선순위를 둔다.

여섯째, 공동보존서고참여관은각각제로성장정책에입각하여한계수장책수를초과하는자료

를 이관하되, 저이용 자료라도 자체 보존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일곱째, 공동보존서고는 대학학술연구자를 위한보존관리와 자료서비스를가장 중시하되, 궁

극적으로국가학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전국적활용성을지향한다. 이를위하여모든

이관자료는 자체 서지DB 구축과 선별적 디지털화로 가시성 내지 노출력을 극대화한다.

나. 설립·운영의 기본원칙

권역별 공동보존서고가 상술한 지향성을

반영하여설립·운영되기위해서는기본원칙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부언하면 공동보존

서고는 <그림 2>처럼 건축규모의 경제성,

보존자료의 망라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보

존관리의안전성, 접근·이용의편의성, 자료

서비스의신속성을담보하는것이바람직하

다(윤희윤 2013, 60-61).

첫째, 건축규모의경제성은권역별도서관

의현재소장책수, 한계수장률, 연차증가율등

을감안하여이관·보존할목표장서의총량을

기준으로 규모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가령어떤권역내의모든도서관이매년이관할자료가평균 2만권일때향후 50년간유지할

공동보존서고를설립할계획이라면산술적으로는최대 100만 권을수장할공간을확보해야하지만

이관자료의폐기나재활용, 디지털화, 밀집서가내지자동서고시스템도입등에따른실제수장량은

산술적수치보다적을것이므로공동보존서고의연면적도축소해야규모의경제성을확보할수있다.

둘째, 보존자료의망라성은공동보존서고로이관하는자료의형태나유형에서제한성이없어야

한다는원칙이다. 권역별로공동보존서고를설립할경우에대다수도서관은제로성장형장서정책

을구사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한계수장률을초과하면형태나유형을불문하고이용도, 최

신성, 물리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운영관리의효율성은특정대학캠퍼스에별동형태로신축할때규모의경제성과더불어

고정된투입비용하에서산출을극대화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 때의투입비용은공동보존서고

운영·관리예산이고, 산출은수장공간의단위당보존책수및서비스건수를의미하므로연간투입

비용 대비 보존책수와 서비스 건수가 많을수록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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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존관리의 안전성은 공동보존서고를 설립·운영하는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이다.

도서관이자료를이관하는주된이유는수장공간부족을해소하는데있다. 따라서공동보존서고

는자연적재해(지진, 홍수등), 인위적훼손(열람, 서비스등에따른파오손), 환경적조건(온습

도, 냉난방과공조설비, 조명환경), 재질적문제(종이의경화, 산성화등) 등으로부터안전하게보

존해야당대및후대를위한학술연구정보보존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

원형보존 및 가역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접근·이용의편의성은공동보존서고의기능적정체성및설립위치와직결된다. 공동보

존서고가완벽한보존관리와서비스기능을병행할경우, 전자에무게를두더라도방문이용자의

접근·이용편의성과상호대차및문헌제공서비스의신속성을감안한위치선정이중요하다. 따라

서 보존관리의 안전성에 못지않게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료서비스의신속성은공동보존서고의존재이유가안전한보존관리에있음에도불구

하고방문이나원격요청이있을경우에신속하게서비스해야한다는원칙이다. 특히폐쇄형창고

방식이아닌대학캠퍼스내지권역별최적공유부지에별동건물로설립하여보존도서관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이용요구에 적시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2. 주요 기능 및 업무의 중요성

권역별 공동보존서고는 권역 내에 산재하는 모든 대학도서관의 이관자료를 중심으로 당대 이

용및후대접근을위한보존관이다. 따라서수행해야할기능은중핵적및배타적기능인집중적

보존관리, 보완적및추가적기능인이용자정보서비스, 그리고부차적및선택적기능인보존관

련 조사연구 및 자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중핵적기능인집중적보존관리는설립·운영의최대명분인동시에반드시수행해야하는

배타적내지독점적기능이다. 여기에는이관자료의보존관리외에참여관중개기능, 파오손자료

의 수선과 복원, 대체본 제작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완적 기능인 이용자 서비스는 보존자료를 중심으로 방문이용 및 원격서비스를 제

공하는추가적기능이다. 서지검색지원서비스, 내방객열람대출서비스, 상호대차및원문제공서비

스, 온라인참고정보서비스등이있다. 그러나귀중서등을제외한대다수는이용가치가매우낮

기 때문에 직접적 서비스의 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부차적기능인보존관련조사연구및자문지원은학술정보보존관으로서의역할을

수행할수도있는선택적기능이다. 부언하면보존정책과기법의개발, 이관자료및폐기기준등

의제정, 보존관련조사연구, 보존시스템및프로그램개발, 세미나및연수교육실시, 참여관및

관련기관과의 연락조정 창구, 교류·협력, 자문·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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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3대주요기능을제대로수행하여권역별공동보존서고로서의정체성과정당성을확보

하려면기능별업무의중요성과상대적비중을결정할필요가있다. 기능과업무를연계하여구체

화하면 <표 9>와 같다. 물론 권역에 따라 기능별 무게중심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업무의

범주와 내용,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중요성

중핵·
배타적 
기능

▪집중적 보존관리
· 도서관 이관자료의 집중적 보존관리
· 다른 관종, 기관, 개인·문중이 위탁보존을 의뢰한 자료의 보존
· 보존서고의 주기적 장서점검 및 평가

● 

▪참여관 중개기능
· 참여관의 보존협의, 불용자료의 관리전환·양도 등을 위한 연락
· 자료이관, 소유권 문제, 비용부담 등에 대한 조정기능
· 복본 재활용을 위한 중개형 창구기능 

● 

▪파오손 자료의 
수선과 복원

· 귀중서 등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복원
· 파오손자료의 수선, 재제본, 복원, 탈산처리, 세척, 훈증소독 등
· 보존자료 열화대책 수립

● 

▪대체본 제작
· 고서, 귀중서, 희귀서의 대용매체(영인본, 복사본) 제작
· 파오손자료의 대체본 제작
· 접근·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

보완·
추가적 
기능

▪서지정보 
검색서비스

· 이관자료의 재정리와 장비작업 보완
· 자체 서지 및 원문DB 구축과 검색지원서비스
· 권역별 및 범국가적 서지DB와의 연계서비스

●

▪내방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

· 내방객을 위한 열람대출서비스
· 자기주도형 교수학습 및 학술연구 공간과 시설 제공
· 자료복사 및 스캐닝 서비스

●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서비스

· 시도나 권역 및 전국 도서관을 위한 상호대차·원문서비스
· 지역 내 다른 관종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

●

▪온라인 정보서비스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상담서비스
· 전자우편을 이용한 질의응답서비스
· 스마트폰 최신정보 주지서비스

◐

부차·
선택적 
기능

▪정책개발과 각종 
기준의 제개정

· 중장기 보존정책 개발과 지원
· 자료유형별 보존기법의 개발과 확산
· 이관, 제적·폐기, 서고운영과 서비스 등 지침·기준의 제개정

◐ 

▪교육연구 및 
조사활동

· 시도나 권역내 보존실무자 연수 및 인턴교육 실시
· 시도나 권역내 도서관 보존실태 조사의 지원 및 대행
·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세미나 

◐ 

▪국내외 교류·협력
· 시도별,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와의 교류 및 협력 
· 국내외 자료보존 관련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보존 자문 
(컨설팅)과 지원

· 보존전략, 문제점,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문
· 보존서고 설립·운영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 
· 재난예방 및 피해자료의 복원 지원

○

● 높음  ◐ 보통  ○ 낮음

<표 9>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기능별 주요 업무 및 중요성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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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장방식별 건축규모 산출

가. 목표 수장책수 추계

권역별공동보존서고에수장해야할최종책수는참여관수장공간의한계수장책수, 목표연도에

예상되는총장서수, 이관자료의평균중복률을근거로산출할수있다. 일반적으로도서관이공동

보존서고로이관하는자료의중복률은 30%(윤희윤 2013, 62)로 추정되므로이를제외한권역별

평균 최종 수장책수를 추계하면 <표 10>과 같다.

권역
한계

수장책수
(A)

총장서수
(B)

장서수
(중복률 제외)

(C)=B-(B×0.3)

최종
수장책수
(C-A)

최종 수장책수
(단위 : 천권)

12,928

7,177

4,069

1,876

379

-2,647
-4,000

-2,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수도권 54,048 95,680 66,976 12,928

동남권 16,582 33,941 23,759 7,177

대경권 14,272 26,202 18,341 4,069

호남권 15,099 24,250 16,975 1,876

충청권 22,148 32,181 22,527 379

강원권 9,003 9,081 6,356 -2,647

계 131,152 212,254 148,578 17,426

<표 10>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을 위한 목표연도(2021년) 수장책수 추계

따라서수도권대학도서관을위한공동보존서고는 1,300만권을수장할수있는규모로설립해

야한다. 그리고동남권은 800만권, 대경권은 500만 권, 호남권은 200만 권, 충청권은 100만권을

각각수장할수있는공동보존서고를계획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강원권은 2021년까지수장

공간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이후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수장방식별 건축규모(수장공간) 산출

2021년을목표연도로삼아권역별로목표수장책수대비공동보존서고의건축규모를산출하기

위하여 1㎡당수장책수를기준으로고정서가시스템, 밀집서가시스템, 자동서고시스템으로세분하

여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서가시스템(Fixed Shelving Systems)은 많은 대학도서관이 지하층을 보존서고로

운영하는 형태로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할 때 대다수 자료를 폐가형 고정서가에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폐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면

서고에 진입하여 자료를 검색·열람할 수 있다. 반면에 자연적 열화 및 인위적인 파오손에 따른

주기적처치와관리가필요하다. FSS를적용하여권역별공동보존서고설립을위한목표수장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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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 건축규모를 산출하면 <표 11>과 같다.

구 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한계수장률 · 적용기준 85%(개가제 서고의 일반적인 한계수장률은 70%∼75%임)

표준서가 규격 · 7단 양면서가((W × H) : 1.83m(2련) × 210m(7단 × 30㎝ / 단) 

서가당 점유면적
· 서가간격 1.5m(선반 깊이 0.25m × 2개 + 실제 서가간 간격 1m) × [서가길이 1.83m(0.9m 

× 2련 + 여유율 3㎝) + 통로폭 0.61m] = 3.7㎡

수장
책수 

선반당 · 25권(도서두께 평균 3㎝ 적용)

서가당 · 선반당 25권 × 선반 28개(7단 2련 양면) = 700권

1㎡당 · 700권 ÷ 3.7㎡ = 189권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

· 100만 권(충청권) : 100만 권 ÷ 189권 = 5,291㎡(1,603평)

· 200만 권(호남권) : 200만 권 ÷ 189권 = 10,582㎡(3,207평)

· 500만 권(대경권) : 500만 권 ÷ 189권 = 26,455㎡(8,017평)

· 800만 권(동남권) : 800만 권 ÷ 189권 = 42,328㎡(12,827평)

· 1,300만 권(수도권) : 1,300만 권 ÷ 189권 = 68,783㎡(20,844평)

<표 11>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고정서가형 건축규모(수장공간) 산출모형

둘째, 밀집서가시스템(Compact Shelving Systems)은 서가간격을 최소화하거나 통로를 제거

함으로써단위면적당수장량을극대화하는방식이다. 이를공동보존서고에적용하면고정서가시

스템보다 75%∼100%(Poole 1978, 49) 더수장할수있고이용하지않을때의서가간격이최소화

되므로 먼지가 쌓이지 않고 조명도 비치지 않아 자료수명이 연장된다. 반면에 전기·기계적 장비

도입에따른초기비용이많고유지·보수비도계상할필요가있다. 또한시설용량이한계에도달할

경우에새로운시설의설치나자료재배가에많은어려움이따른다. 그외에도서고공간의용도를

쉽게변경하기어렵고, 이용자거부감도우려된다. CSS를적용하여권역별공동보존서고설립을

위한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를 산출하면 <표 12>와 같다.

셋째, 자동서고시스템(Automated Storage Systems)은 고유번호가 부착된 선반과 소형 컨테

이너에소장되는자료가컴퓨터작동으로대출데스크까지이동하고, 반납시에도자동으로재배가

되는 시스템이다. 최대 장점은 수장책수가 전통적 배가방식의 10∼15배에 달하므로 1㎡당 최소

1,890권, 최대 2,835권을수장할수있어보존공간의활용성이극대화되고, 에너지절감효과도크

다. 그 외에서고출입이불필요하므로환경관리하는데유리하고분실이나훼손의가능성도거의

없다. 그러나초기에막대한설치비용을투입해야하고, 서고와대출데스크가연계되어야시스템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반서고의 하중계수가 1feet2당 46.7∼56㎏(1㎡당 503∼603

㎏)(McCabe 1988, 207)인데비하여ASS는 설비중량으로인하여 1feet2당 평균 112.5∼135㎏(1

㎡당 1,211∼1,453㎏)의 내구력을 확보해야 한다(Poole 1978, 53 ; Cohen and Cohen 1982,

- 50 -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립·운영모형 연구  15

구 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한계수장률 · 적용기준 85%(개가제 서고의 일반적인 한계수장률은 70%∼75%임)

유니트 구성  · 서가 5개를 1개의 유니트로 하고 유니트당 통로를 1개 두는 것으로 가정

표준서가 규격 · 7단 양면서가(W × H) : 1.83m(2련) ×  210m(7단 × 선반 높이 30㎝) 

유니트당 
점유면적

· 유니트 간격 1.35m + [유니트 넓이 2.6m(선반 깊이 0.26m × 선반수 10개(서가 5개의 양면) 
× 유니트 깊이 1.83m)] + 주통로 1.5m = 7.61㎡

수장
책수 

선반당 · 25권(도서 두께 평균 3㎝ 적용)

유니트당
· 유니트당(2련 7단 양면서가 × 5개) 수장책수 : 선반당 25권 × 선반 28개 × 서가 5개 = 

3,500권

1㎡당 · 3,500권 ÷ 7.61㎡ = 460권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

· 100만 권(충청권) : 100만 권 ÷ 460권 = 2,174㎡(659평)

· 200만 권(호남권) : 200만 권 ÷ 460권 = 4,348㎡(1,316평)

· 500만 권(대경권) : 500만 권 ÷ 460권 = 10,870㎡(3,294평)

· 800만 권(동남권) : 800만 권 ÷ 460권 = 17,391㎡(5,270평)

· 1,300만 권(수도권) : 1,300만 권 ÷ 460권 = 28,261㎡(8,564평)

<표 12>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밀집서가형 건축규모(수장공간) 산출모형

구 분 적용기준과 산출내역 비 고

적재하중 · 1㎡당 1,200㎏ -

한계수장률 · 적용기준 100% 일반적 기준 70%∼75%

1㎡당 
수장책수 

· 개가제 서고(2련 6단 양면서가) 수장책수(113권)의 10배 = 1,130권
· 고정서가시스템(2련 7단 양면서가) 수장책수(189권)의 10배 : 1,890권

최소기준
(10배) 적용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

· 100만 권(충청권) : 100만 권 ÷ 1,890권 = 529㎡(160평)

FSS 
수장책수의 
10배 기준 

적용

· 200만 권(호남권) : 200만 권 ÷ 1,890권 = 1,058㎡(321평)

· 500만 권(대경권) : 500만 권 ÷ 1,890권 = 2,646㎡(802평)

· 800만 권(동남권) : 800만 권 ÷ 1,890권 = 4,233㎡(1,283평)

· 1,300만 권(수도권) : 1,300만 권 ÷ 1,890권 = 6,878㎡(2,084평)

<표 13>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자동서고형 건축규모(수장공간) 산출모형

113-114). ASS를적용하여권역별공동보존서고설립을위한목표수장책수별건축규모를산출

하면 <표 13>과 같다.

이상에서 산출·제안한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설립모형에 따른 목표 수장책수별 건축규모를 정

리하면 <그림 3>과같다. 요컨대 FSS를적용하여 100만 권을수장목표로하는충청권은 5,291㎡,

200만 권을수장해야할호남권은 10,582㎡, 500만을수장해야할대경권은 26,455㎡, 800만 권을

수장해야할동남권은 42,328㎡, 그리고 1,300만 권을수용해야할수도권은 68,783㎡의공동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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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10,582

2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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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3

2,174 4,348
10,870

17,391

28,261

529 1058 2,646 4,233 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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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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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800만권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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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권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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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존서고 수장공간의 건축규모(㎡)

FSS CSS ACC

10.0

100.0

41.1

FSS C SS A SS

건축규모의 지수화 

<그림 3>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수장방식별 건축규모(수장공간) 산출모형 비교

서고를설립해야한다. CSS를채택할경우에 100만권을수장하기위한건축규모는 2,174㎡, 200

만 권을수장하려면 4,348㎡, 500만권을보존하려면 10,870㎡, 800만 권은 17,391㎡, 그리고 1,300

만 권을수장하려면 28,261㎡를확보해야한다. 가장밀집도가높은ASS를채택할경우에 100만

권이수장목표이면 529㎡, 200만권은 1,058㎡, 500만은 2,646㎡, 800만권은 4,233㎡, 그리고 1,300

만 권을 수장하려면 6,878㎡를 계획해야 한다.

다. 전체 건축규모(연면적) 산출 

상술한수장공간의건축규모는이관자료를보존하는공간이다. 따라서작업실과창고등을포

함한사무공간, 내방객을위한최소이용공간, 통로·화장실·계단·비상구등의공유공간도계상해

야한다. 사무공간과공유공간은설립모형의종류를불문하고수장공간의 10%를각각배분하면

무난한반면에이용공간은설립모형별로차등하여 FSS에는수장공간의 10%, CSS에는 5%를배

분하되 ASS는 별도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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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모형

공간
구분

권역별 건축규모(목표 수장책수)
충청권
(100만 

권)

호남권
(200만 

권)

대경권
(500만 

권)

동남권
(800만 

권)

수도권
(1,300만 권)

6,878
2,717

635

13,756

5,435

1,270

34,393

13,565

3,176

55,027

21,739

5,067

89,417

35,326

8,254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00만권 수장

(충청권)

200만권 수장

(호남권)

500만권 수장

(대경권)

800만권 수장

(동남권)

13,00만권 수장

(수도권)

공동보존서고 전체의 건축규모(㎡)

FSS CSS
ASS

FSS 

수장 5,291 10,582 26,455 42,328 68,783
사무 529 1,058 2,646 4,233 6,878
이용 529 1,058 2,646 4,233 6,878
공유 529 1,058 2,646 4,233 6,878
계

(㎡)
6,878 13,756 34,393 55,027 89,417

CSS

수장 2,174 4,348 10,870 17,391 28,261 
사무 217 435 1,078 1,739 2,826
이용 109 217 539 870 1.413
공유 217 435 1,078 1,739 2,826
계

(㎡)
2,717 5,435 13,565 21,739 35,326

ASS

수장 529 1,058 2,646 4,223 6,878
사무 53 106 265 422 688
이용 0 0 0 0 0
공유 53 106 265 422 688
계

(㎡)
635 1,270 3,176 5,067 8,254

적용 시도
대전,
충북, 
충남

광주,전
북,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

<표 13>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수장방식별 건축규모(연면적) 모형

요컨대권역별공동보존서고를위한건축규모의최종모형은 <표 13>과같다. 그 가운데공동

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중핵적 기능, 보완적 기능, 추가적 기능을 감안하면 모빌랙을 장착한

CSS(밀집서가시스템)가 가장 적합하다. 다만 권역에 따라 수장공간의 미래 확장성에 대비하여

3가지 모형을 절충할 수도 있다.

4. 이관자료 기준과 소유권 귀속

먼저 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해야 할 자료는 국내외 도서 및 소급잡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세부적대상은 주제별학술서와 대중서, 향토자료, 고문헌을비롯한 귀중

서와희귀서등을들수있으며, 그 가운데이용도가거의없는국내외단행본이가장많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각 도서관도이용도, 물리적 상태, 실물보존의필요성을 주요결정기준으로 삼

아자체보존, 매체변형, 제적폐기, 이관보존등의대상을취사선택해야한다. 그 가운데 1년 주기

로이관하는것이바람직한기준은저이용자료, 복본또는중복성자료, 정보가치가상실된자료,

파오손자료, 폐기대상자료, 원형보존이요구되는희귀서와귀중서등이다. 이들을중심으로이관

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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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본 또는 내용의 중복성이 극심한 자료

③ 각종 학술지의 소급분(제본 및 미제본)

④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1970년 이전의 STM 자료, 법령자료 등)

⑤ 개정판이 있는 구판자료(사전, 명감, 편람, 가이드북, 통계집 등)

⑥ 전문적인 수복이 필요한 파오손자료(도서, 잡지 등)

⑦ 매체변형(디지털, 마이크로화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에 유리한 자료

⑧ 기타 폐기대상에 속하는 자료

⑨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희귀서, 귀중서 등)

다음으로 참여관이 공동보존서고를 협력형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그 유형은 비이전형(도서관 보유형), 완전 이전형(공동보존서고 귀속

형), 일부 이전형(절충형)이 있는데, 이들의 장단점과 소유권 귀속을 비교하면 <표 14>와 같다.

어느유형이바람직한지는자료의재산적성격, 소유권이전의가능성, 도서관및공동보존서고의

실무부담, 공동보존서고의 정체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논증할 필요가 있다.

구 분
비이전형

(도서관 보유형)
완전 이전형

(공동보존서고 귀속형)
일부 이전형
(절충형)

개념과 
함의

∙도서관이 자료만 이관하고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전하지 않는 형태로서 위
탁관리를 의미한다.

∙도서관이 이관하는 모든 자료의 
소유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양도하
는 형태로서 관리전환을 의미한
다.

∙도서관이 대다수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공동보
존서고로 이전하되, 재산·보존적 가치가 높
은 일부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로서 관리
전환과 위탁관리를 포섭한다. 

장점과
촉진요

소

∙도서관이 자료이관에 적극
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동보존서고는 위탁관리
에 따른 보존부담이 소유권
을 보유할 때보다 적다.

∙보존부담이 줄고 여유공간을 다
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는 자의적 정리와 
배가, 폐기처분, 재활용이 가능하
다.

∙도서관은 재산가치가 낮은 자료의 소유권양도
로 여유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는 도서관의 자료이관을 촉진하
는데 유리하고 대다수 이관자료의 자의적 정
리, 폐기처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단점과
저해요

소

∙도서관은 이관자료의 최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공동보존서고는 위탁관리
로 인한 폐기나 재활용 등
의 적극적 행위가 어렵다.

∙도서관의 심리적 저항, 공유재산 
처분부담이 있다.

∙소유권 이전에 비협조적일 때 공
동보존서고의 운영관리가 파행적
일 수 있다.

∙도서관은 재산적 및 보존적 가치가 높은 자료
를 선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동보존서고는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 확보
를 통한 중핵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표 14> 권역별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관에 따른 소유권 귀속유형 비교

우선도서관장서의성격이공유재산인지아니면물품인지, 그 일부를공동보존서고로이관하

는것이실정법에저촉되는지를판단해야한다. 이와관련된실정법은국립대학도서관에적용되

는 물품관리법 , 공립대학도서관에적용되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그리고사립대학도서관

에적용되는대학별각종규정이있다. 그 가운데특히주목해야할국공립대학도서관장서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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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주요 조항을 축조·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관장서는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제51조 제15항 제8호,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의규정에 따른 ‘물품’이다. 일부 자료는

예산계정중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때문에운영자산으로간주하기도한다. 물품이든공유자산

이든관리전환, 양여등의형식으로공동보존서고로이관할수있으며, 이와 동시에소유권의일

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운영실무적측면에서이관자료의소유권을양도하면자관배가장서의노후화, 수장공

간 부족, 서고관리의 어려움, 이용자의불평·불만등을 해소할수 있고재산적 가치가있는 귀중

서, 희귀서등은반영구적안전성을담보할수있음에도소유권양도에는심리적저항이있을수

있다. 다만공동보존서고입장에서는모든이관자료의소유권을확보하지못하면재정리, 데이터

관리, 수선복원, 페기처분, 재활용등을 이중으로수행해야 할뿐만 아니라도서관별로 장서관리

시스템을구축·운영해야하기때문에실무부담이가중될수있다. 따라서완전이전형이최선임에

도불구하고, 재산적및보존적가치가높은자료에한하여도서관이보유하는일부이전형은차

선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공동보존서고설립·운영의직접적배경은강원권외의모든권역이수장공간부족

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대학도서관 이관자료, 중장기적으

로는 전문도서관 등의 장서도 수용해야 권역별로 집중·보존하는 타임캡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이관할 때 소유권도 이전하는 공동보존서고 귀속형이 바람직하다.

5. 운영관리 주체와 조직체계

가. 운영관리 주체

모든 도서관이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에 참여할 때 운영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주체를 검토한 후에 관리시스템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공동보존서고설립주체는정부의주무부처(교육부)가되어야하고캠퍼스내에목적건물

로설립되는것이바람직함에도여러대안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에최적안을선택할필요가있

다. 이를위한운영주체로는컨소시엄, 공동보존서고소재지의대학도서관, 비영리법인(NPO), 민

간기업(창고업자)을 상정할 수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그 가운데 비영리법인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보존서고 운영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부담

이있고, 민간창고업자는이관자료의수장·관리외의선별작업, 데이터관리, 수선복원, 열람대출

서비스를수행할역량이없어부적합하다. 반면에참여관중심의가칭 ‘공동보존서고컨소시엄’이

나공동보존서고소재지대학도서관주도형은업무협조, 보존실무및서비스경험, 권역별보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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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장 점 단 점

컨소시엄

∙모든 참여관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
다. 

∙이관업무 협조, 커뮤니케이션이 당해 도서관, 
NPO, 민간기업보다 원활할 수 있다.

∙합의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보존서고가 위치하는 
당해 대학을 제외하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관대상자료, 운영비용 부담, 통합시스템 구축 등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우려된다.

당해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
고 소재지)

∙대학이 공동보존서고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다.

∙자료이관, 보존관리, 정보서비스, 업무협조, 커
뮤니케이션 등의 접촉창구가 될 수 있다. 

∙공동보존서고 설립용 부지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기득권
을 주장하거나 독선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할 도서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운영의 파행이 우려된다.

비영리
법인

(NPO)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NPO 단체에는 법인세
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 주민세도 감면되므로 
운영비 측면에서 민간기업보다 유리하다.

∙설립·활동취지가 사회적 기여이므로 여러 전
문가가 동참하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으로 
인하여 운영관리의 효유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다수 인력이 비상근직이므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
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고정자산이 없고 재무적으로 취약하며 도서관 보존서고
운영경험이 거의 없어 도서관계가 반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존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전혀 없으므로 
설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
창고업자

∙자료를 보존할 공간과 시설을 소유하고 있을 경
우에 건축비 부담이 없다.

∙자료이관이나 반출입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다른 주체보다 유리할 수 있다.

∙공동보존시설을 임차·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방대한 자
료를 반입·배송하기 어렵다. 

∙이관자료의 반출입 외의 선별작업,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없어 운영관리비가 증가한다.

<표 15>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운영관리주체 비교

리에대한책무성과타입캡슐적정체성등의측면에서바람직하다. 다만국가가공동보존서고설

립예산을부담하고 국가및참여관이 운영관리비를분담할경우에는 컨소시엄방식이유리하고,

국가가설립예산전액및연간운영비의대부분을지원할때는컨소시엄을의결기구화하고공동

보존서고 소재지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나. 운영관리시스템

공동보존서고의운영관리시스템은설립유형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 형태는기존의대규모

도서관에공동보존서고기능을부여하고권역내모든도서관이이관하는집중형보존방식, 권역

내의다수도서관에공동보존서고를두는분산형보존방식, 그리고권역내특정캠퍼스에공동보

존서고를 설립하고 이관자료를 공동보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공동보존서고의운영관리책임, 보존관리의집중화및효율성, 보존자료의서지DB구축

과통합적관리, 열람대출및상호대차창구의일원화및신속성등의측면에서는별동형공동보

존서고가가장바람직하다. 따라서운영관리시스템도컨소시엄또는공동보존서고소재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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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공동보존서고(특정 대학소재)

원문DB 
(전문정보)

서지DB
(소재정보)

접근
이용

권역 내의 
모든 대학도서관

▪ 상호대차
▪ 문헌제공
▪ 자료복사
▪ 열람대출

자료
이관

(소유권 
이전)

포털검색
사이트

보완
수집

이관자료
재정리

다른 관종별 도서관(전문도서관 등)

접근
이용

자료
이관 수선

복원
매체
변환

제적
폐기

재활용
서비스

ILL/DDS 
시스템

<그림 4>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운영관리시스템 체계도

을 중심으로 체계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모형을 제안하면 <그림 4>와 같다.

첫째, 공동보존서고 운영관리시스템은 참여관의 자료이관을 출발점으로 삼아 작동하게 된다.

물론자료를이관할때재정리, 수선복원, 디지털아카이빙, 제적·폐기를수행하는데따른실무적

부담을 해소하려면 소유권도 전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동보존서고는이관되는자료의재정리, 파오손자료의수선·복원과탈산처리, 보존가치

가 높은자료의 열람대출, 원문제공, 상호대차를 위한매체변환과 디지털아카이빙, 다수의 복본

을대상으로보존할자료를선별하여제적·폐기하고이들을미소장관에다시기증하여재활용하

는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셋째, 도서관이 이관할 자료를 선별할 때, 법적 기준인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자체

폐기하고나머지를이관할수있으나바람직하지않다. 자체폐기자료중공동보존서고에서보존

할가치가있는자료가있을수있고, 모든도서관이폐기작업을수행할경우에심리적및비용적

부담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다수복본을제외하면모두이관하고공동보존서고에서연 1회집

중 폐기할 때 도서관마다 폐기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공동보존서고는중핵적기능, 보완적기능, 부차적 기능을통하여서지및원문DB, 도서

관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술연구자를 위한 각종 정보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전문도서관을비롯한다른관종중에서학술연구적보존가치가높은이

관받아 보존장서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 조직체계와 인력구성

공동보존서고의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은 적용할 운영관리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유형은컨소시엄방식과소재지도서관주도형중에서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각각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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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 ‘공동보존서고 컨소시엄’ 방식을채택할 경우에는참여관이 대다수운영관리비를 분담하

는가운데그일부를국가가지원하는형태이어야한다. 이경우에 <그림 5>처럼운영주체인컨소

시엄이 담당인력을 별도 충원하거나 참여관이 파견하는 방식으로 최소 3개팀(행정지원, 자료이

관·관리, 정보서비스) 8명 내외로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동보존서고 소재지 도서관

의주도형은대다수운영관리비를국가가지원하는가운데참여관이그일부를분담하는방식이

다. 이경우에인력구성과조직체계는별도로구성할것이아니라 <그림 5>처럼운영주체인도서

관의조직체계내에 2개계최소 8명내외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소재지도서관은국

가가지원하는예산으로운영인력의일부를채용하고또일부는당해도서관의인사이동을통하

여 충원할 필요가 있다.

공동보존서고
관장

자료이관·
관리팀(4∼5명)

정보서비스팀
(2∼3명)

행정지원팀
(2명)

공동보존서고 
컨소시엄의 신규채용 
또는 참여관의 인력 

파견

행정
지원과(팀)

공동보존서고

운영관리과(팀)

§ 이관·정리계(4명):이관, 
수집과 검수, 정리 및 DB
관리, 시스템관리 등

§ 자료관리·서비스팀(4명) 
:이용서비스, 서고관리, 
수선복원, 조사연구 등 

학술정보
개발과(팀)

학술정보
서비스과(팀)

소재지 도서관의 
인력파견 및 신규채용

대학도서관
장

<그림 5> 권역별 공동보존서고의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모형

(컨소시엄 주도형(좌) vs 소재지 도서관 주도형)

양자중에서공동보존서고소재지도서관주도형이컨소시엄형태보다바람직하다. 전자가후

자보다운영관리에대한책임감과애착심이강하며, 서지DB구축과통합적관리, 열람·대출·상호

대차 창구의 일원화 및 신속성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Ⅳ. 요약 및 결론

대다수대학도서관의수장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는최선의대안은공동보존서고설립·운영이

라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권역별공동보존서고설립·운영을위한논거와핵심모형을제안하

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원칙은설립규모의경제성, 보존자료의망라성, 운영관리의효율성, 보존관리의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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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근이용의 편의성,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수행기능은중핵적및배타적기능인집중적보존관리, 보완적및추가적기능인이용서

비스, 부차적 및 선택적 기능인 보존관련 조사연구 및 자문지원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장방식별 건축규모(연면적)는 FSS를 적용할 경우, 100만 권 수장목표인 충청권은

6,878㎡, 200만 권인 호남권은 13,756㎡, 500만 권인 대경권은 34,393㎡, 800만 권인 동남권은

55,027㎡, 그리고 1,300만권을수장목표로하는수도권은 89,417㎡를계획해야한다. CSS를채택

할 경우에 충청권은 2,717㎡, 호남권은 5,435㎡, 대경권은 13,565㎡, 동남권은 21,739㎡, 수도권은

35,326㎡를, ASS를 채택하면 충청권은 635㎡, 호남권은 1,270㎡, 대경권은 3,176㎡, 동남권은

5,067㎡, 수도권은 8,254㎡ 규모의 공동보존서고를 설립해야 한다.

넷째, 이관자료의우선순위는별무이용자료, 복본또는중복성자료, 학술지소급분, 발행연도

가오래된자료, 개정판이있는구판자료, 전문적수복이필요한파오손자료, 매체변형을통한접

근성 제고에 유리한 자료 등의 순으로 우선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이관자료의소유권문제는실정법상대학도서관자료의물품내지재산적성격, 소유권

이전의가능성, 도서관및공동보존서고의실무적부담, 공동보존서고의정체성및기능적측면을

고려하면 모든 이관자료의 소유권이 공동보존서고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관리운영 주체는 참여관 중심의 가칭 ‘공동보존서고 컨소시엄’이나 공동보존서고소재

지대학도서관주도형이업무협조, 보존실무및서비스경험, 권역별 보존관리책무성과 타입캡

슐적정체성등의측면에서유리하다. 이경우에인력구성및조직체계는도서관의조직체계내에

2개계 8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대학도서관이저마다지속적인장서개발로초래된수장공간부족문제를해결하려면개별

관이아닌권역별공동보존서고를설립·운영해야한다. 그래야당대의학술연구자및학문후속세

대를위한타임캠슐내지지식정보공동체로서의정체성과역할을계속할수있다. 다만 도서관

법 제23조제4호가 ‘지역의도서관자료수집지원및다른도서관으로부터이관받은도서관자료의

보존’을지역대표도서관업무로규정하고있으므로대학도서관중심의권역별공동보존서고와공

공도서관위주의지역단위공동보존서고를각각건립·운영할것인지, 모든관종을아우르는통합

형으로구축할것인지는범정부차원의전략적고민이필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적측면에

서는지역대표도서관공동보존서고가대학도서관을포함한다른관종의장서를수용하는형태가

정당한반면에현실적측면에서는양대관종이수집·보존하는장서의구성이나특징이상이하므

로 별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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